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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자 주님에 대해 여쭈었습니다. “주님, 지금 저와 대화하는 분은 이 시대 

사명자이시잖아요. 성자 주님께서 사명자의 몸을 쓰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 저희는 보낸자를 

곧 성자 주님으로 모시고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? 선생님이 성자 본체를 대하듯이 저희는 보낸자를 그같이 대

해야 하는 것이지요? 그러나 성자 주님의 이름을 막연히 부르는 자가 많습니다. 이에 대해 확실히 말씀해 주

세요.”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그래, 맞다. 

네가 똘똘하구나. 

사랑하는 여인이여. 

기도는 나와 깊은 대화를 하게 해 주므로 

기도하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. 

수천 년 간 인봉 되었던 

말씀들이 풀리는 이때에 

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

기도하는 자는 그 말씀을 

복 터지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

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

육의 귀로는 들었으나 

영적 뇌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다. 

듣기는 들었으나 

심정과 근본을 알지 못한 고로 

행하지 못하여, 그날이 오면 

‘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 못한 자’로서의 심판을 

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. 

그러니 ‘성자 본체 분체’에 관한 말씀도 

이 시대의 근본과도 같은 말씀일진대 

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절반 이상이라면 

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?

사랑하는 여인이여, 

내 깊은 심정의 말을 전해 다오. 

나는 성자라. 

내가 누구를 통해 말하고 있느냐? 

나는 성자이며 

나는 선생의 입술을 통해 

네게 말을 전하나니 

이 말을 하는 근본 주체는 성자 본체이며, 



너희가 대면하고 있는 

이 말을 하는 실체 대상은 

성자 분체인 선생이니라.

그러므로 너희가 이 지상에서 

듣고 보고 만지는 자는 선생이며, 

너희 앞의 선생은 

선생 앞의 나 성자와 같은 존재이니라.

나 성자가 말하노라. 

너희는 누구를 생각하며 

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? 

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

긴 머리의 외국인이라서 

나 성자의 모습도 그와 같은 줄 아느냐? 

나 성자는 그렇게 안 생겼다. 

너희는 성자 하면 누구를 떠올리느냐? 

이 땅에서 너희가 볼 수도 없고 

만질 수도 없는 성자 신은 

이 땅에서 나 성자의 일을 

대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그를 만짐으로써 

나 성자를 보고 만지면 되는 것이니라.

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

나 성자 본체가 

이 지상에서 완전히 떠나고 나면, 

성자 분체인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

나 성자를 모신 자들은 

나를 계속 볼 것이나 

그렇지 못하고 

나 성자와 이 땅의 성자 격인 이 시대 사명자를 

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한 자들은 

외로움과 실의 속에 빠져 

한없고 끝없는 

기다림의 눈물만 흘리게 될 것이니라.

지금은 과도기에 있으니 

나 성자가 너희의 모든 인식관들에 맞추어 

내가 다 역사하고 있노라. 

나사렛 예수를 부르든, 

이 시대 사명자를 부르든, 성자를 부르든 

근본은 나 성자이니 

그 인식관에 모두 맞춰 주며 

내가 다 역사하고 있다. 

그러나 깨닫는 그 기간은 2012년까지이니 



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한 나 성자’를 

2012년 안에 깨닫지 못하면 

2013년부터는 힘든 일이 생기게 된다. 

이미 깨달은 자에게로 

성자의 힘이 실리고 있노라.

성자 본체 분체 말씀을 깨닫는 것은 

바로 이것이니라. 

‘나 성자와 이 시대 사명자가 일체다.’라는 것을 

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

깨달은 것이 아니니라. 

이 시대 사명자를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

나 성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

깨달은 자가 아니니라. 

이 시대 사명자를 인식하지 않고 

나 성자를 떠올리는 자는 

깨달은 자가 아니니라. 

선생이라는 육 자체가 

성자 본체라고 생각하는 자는 

깨달은 자가 아니니라. 

삼위일체의 성자 본체가 이 땅에 강림하여 

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월명동 산골 소년을 

나의 분체로 삼았다는 것을 알고, 

그를 신랑으로 모시며 그를 사랑하며 

오직 그를 통해서만 나 성자를 생각하는 자가 

곧 성자 본체와 분체 말씀을 깨달은 것이니라.

마치 옛날 월명동 산골 소년이 

삼위일체 성자 본체가 

먼 옛날의 나사렛 시골 마을 

예수 청년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

그를 신랑 삼아 모시고 섬기며 

오직 그를 통해 

나 성자를 생각하였듯이 말이다. 

나 성자는 이 시대 사명자이다. 

나를 알아 다오. 

언제 한번 선생이 나사렛 예수를 떼 놓고 

나 성자를 생각한 적이 있느냐? 

나사렛 예수의 영과 

성자 본체의 영이 다르다는 것은 

애초부터 알고 있었다. 

그러나 선생은 오직 나사렛 예수를 통해 

나 성자를 사랑했다. 



결국 그 사랑에 못 이겨 

나 성자 본체가 선생에게 강림하였노라. 

나 성자 본체가 선생에게 강림한 그 시점부터 

선생은 나사렛 예수를 거치지 않고 

나 성자 본체를 

대면하는 단계에 이르렀느니라. 

그러므로 지금의 때는 너희가 

나 성자를 선생과 따로 떼 놓지 말고 

동시에 생각하며 

사랑해야 하는 때이니라. 

성자의 분체가 교체되었느니라. 

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. 

과거에 네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 

나 성자를 떠올렸듯이 

이제는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나 성자를 떠올리며 

사랑하면 되는 것이다. 

다만 거기서 하나가 더 추가됐다면 

이 시대 사명자 자체가 성자의 본체가 

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. 

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

과거에 나사렛 예수를 

나 성자라고 생각했던 그대로 

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나 성자를 대하면 되는 것이다. 

즉, 선생이 나 성자 본체를 대하듯이 

너희는 선생을 대하면 된다. 

이 시대 사명자가 살아 있는 당세 때는 대놓고 못한다. 

그러나 너희의 인식은 대놓고 생각해야 한다. 

계시도 사명자가 살아 있는 이 때 

이렇게 나 성자가 

사명자를 따로 떼 놓고 계시할 수밖에 없다. 

그러나 너희의 인식은 

성자는 곧 이 시대 사명자이어야 한다. 

너희에게는 이 시대 사명자가 

성자의 실체 대상이기 때문이다. 

선생과 성자를 따로 떼 놓고 생각하는 자는 

막연한 신앙을 하게 되어 

그 기도 속에서 나 성자를 부르긴 하지만 

막연한 기도가 되어 

실제 그 기도의 위력이 없고 

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

실제 천국에 올 수 있는 힘이 없느니라. 



선생이 곧 성자께로 오는 길이며 

천국에 가기까지 

선생이 곧 성자의 대행자이기 때문이다. 

내가 성자 본체와 분체에 대해 밝힌 것은 

이때로부터 이 땅의 주인은 

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

이 시대 사명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지 

이 시대 사명자를 떼 놓고 독단적으로 

나 성자 본체를 부르라 함이 아니다. 

너희는 조건이 없고 

나 성자의 분체도 아니니 

성자 본체를 직접 대면할 자격이 없다. 

다만 내가 보낸 자를 통해 

나 성자를 사랑하는 자는 

그 날에 나 성자 본체의 얼굴을 볼 것이다. 

기도하는 자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. 

너희는 습관과 체질의 존재들이므로 

쉽게 인식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. 

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기도하며 

생활 가운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 

금방 새롭게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다. 

인식을 새롭게 바꾼 자가 

곧 성자 본체, 분체 말씀을 깨달은 자이며 

휴거의 자격이 있는 자이니라. 

알겠느냐? 

이렇게 말해 줘도 모르면 안 되지. 

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.. 

기도하면 도와주느니라. 

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자는 

100% 깨달을 수 있느니라. 

알겠느냐?

사랑한다. 

나 성자가 선생 쓰고 말하였다. 

안녕.


